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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라이브쇼핑, '유튜브식당'서 모바일 라이브 진행
크리에이터 영알남 및 공혁준과 협업

	□ 홈쇼핑 스튜디오를 벗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객과 소통
□ 크리에이터 협업으로 새로운 고객 접점 확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인기 크리에이터 '영알남' 및 ‘공혁준’과 협업해 새로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3일 오후 8시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유튜브식당'에서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는 유튜브식당에서 실제 판매 중인 제주식 순메밀 냉면의 재료가 되는 '미도원 제주메밀면'을 소개한다. 영알남과 공혁준이 직접 출연해 조리를 진행하고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홈쇼핑 스튜디오를 벗어나 실제 고객이 직접 찾는 콘텐츠 공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다. 방송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후 오프라인 공간을 찾은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방송 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 

유튜브식당은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화제가 된 외식 팝업 공간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도원 제주메밀면’의 상품 설명을 넘어 숨어있는 스토리와 제주 식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밌게 선보인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해 1천회 이상의 모바일 라이브를 진행하며 고객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TV홈쇼핑 고객층을 넘어 모바일에 익숙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협업과 체험형 콘텐츠 등을 연계해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최근 커머스는 상품 판매를 넘어 콘텐츠와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쇼핑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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